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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and use of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ing among 

coffee shop consumers in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260 adults aged 19-49 to investigate general characteristics, coffee shop 
usage patterns, awareness of nutritional labeling, and usage patterns. The frequency of 
visits to coffee shops by the subjects was most frequently 1-2 times a week, followed 
by 3-6 times a week. The most commonly purchased coffee and beverages were americano 
and espresso, followed by smoothies, ade, fruit juices, and sweet coffee. The necessity, 
reliability, and satisfaction of nutritional information display in coffee shops were above 
average, but awareness was below average. The frequency of checking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s in coffee shop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in general foods 
(p<0.001). The most common reason for checking the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 at 
coffee shops was ‘curiosity,’ followed by ‘weight control,’ and ‘health.’ The nutritional 
information that was checked was high in the order of ‘sugar’, ‘calories’, and ‘caffeine’.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checking was ‘I’m not interested’, followed by ‘the 
information is not noticeable’ and ‘I buy it out of habit’. The average correct answer 
rate for nutritional information was 70%, and the correct answer rate for the ratio of 
sugar content to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was the lowest at 55.4%.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wareness, frequency of checking, and utilization of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s among consumers of coffee shops in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s 
were lower than those of consumers of general foods. Therefore, it is thought necessary 
to increas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ing for coffee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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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영

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
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제품의 영양 정보를 제
공하여 소비자가 건강한 식사에 필요한 식품을 확
인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Ministry of Food 
& Drug Safety 2024).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
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양표시는 소비자들의 건강한 메뉴
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Krieger et al. 
2013).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칼로
리 및 영양성분을 고려하고 있으며(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2023), 가
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Korea Disease Control & Prevention Agency 
2023). 이처럼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의 중요성이 
증가한 만큼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해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다(Ham 
et al. 2016). 미국의 경우 FDA에서는 연방 법전, 
연방 규정집 외에도 정책 지침, 산업 지침 등을 통
해 식품의 종류, 성분 등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를 권고하고 있으며, 표시제도 위반 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US Food & Drug 
Administration 2025). 캐나다는 2007년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였고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2025),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

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
고 있다(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2023). 한국은 식약처에서 2007년 ‘어린
이 먹거리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패스트푸드점
을 포함한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의무화 계획을 발
표하였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
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제과ㆍ제빵, 아이
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의 매장 수 100개 이상
의 업체에서는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 당류, 단
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였
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2).

현재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의 음료류 1일 섭
취량은 309.8 g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4), 그 중 커피는 
쌀밥보다 자주 섭취하는 다빈도 식품으로 나타났다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21). 2018년 20세 이상 성인 1인당 커피 소비
량은 연 353잔의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대비 약 21% 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세계 1인당 
커피 소비량의 약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9). 더불어 집 외에 가장 많이 이
용한 여가 공간을 조사한 결과 카페가 가장 높았
고,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카페를 이용한 경험
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순이었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23).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커피전문
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

beverages through promotion and nutrition education on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ing in coffee shops, and to support consumers to choose beverages that are suitable 
for their health and lead a healthier diet.
Key words: coffee shops, nutritional information, awareness, usage, 

Gwangju-Jeonnam area



광주ㆍ전남지역 커피전문점 소비자의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실태조사  607

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
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Statistics Korea 2024). 현재 한국의 커피전문
점은 단순히 커피나 음료만을 마시는 공간이 아닌 
디저트나 식사 메뉴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 대화의 장소, 각종 이벤트나 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Yoon 
et al. 2016; Choi & Kim 2020). 국내 통계에 
의하면 전국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22년 기준 
100,729개로 전년 대비 4.45%가 증가하였고, 매
출액은 22년 기준 15,501,24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가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22). 
거대해진 커피 시장 속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
시 현황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에 따라 커피ㆍ음료 프랜차이즈에서 조리
ㆍ판매하는 음료류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하여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
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Korea Consumer 
Agency 2021).

지금까지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Won & Yun 
2011; Lee 2018), 패스트푸드점의 영양성분 표시
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Kwon & Kim 2014), 
외식 영양정보 표시에 대한 이용과 소비자의 인식 
연구(Ham et al. 2017) 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커피전문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ㆍ전남지
역 커피전문점 소비자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인
지도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이용률이 증

가하고 있는 일반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와 비교함
으로써 커피전문점에서의 영양성분 표시가 확대되
고, 향후 커피전문점 업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개선 사항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기초자료의 수집
에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에 맞는 건강한 식품
을 선택하기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광주ㆍ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및 음료를 
구매한 적이 있는 만 19~49세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커피전문점 이용 현황,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11일 1일 동안 본 조사의 대상자와 동일한 조
건의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 내
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최종 완성하였다. 예비조사
에 참여한 대상자가 본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본 조사는 2024년 8월 12일~2024년 10월 31
일까지 8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인, 카카오톡, 
SNS(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온라인 설문조사 
어플(픽플리)에 모집 문건을 게시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271부를 수집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문조사 답변을 누
락한 대상자 11명을 제외한 총 260부를 분석 자료
로 이용하였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 모두 연구 대상
자에게 설문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구글의 설문
조사 사이트를 이용해 설문지의 동의 사항에 동의 
표시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및 실행
의 모든 과정은 전남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1040198- 
240625-HR-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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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6문

항), 커피전문점 이용 실태(6문항),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 실태(17문항)로 크게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거주 지

역, 신체 사항(신장, 체중), 직업, 건강에 대한 관
심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연령은 ‘만 19세~29세’, ‘만 30~39세’, 
‘만 40~49세’로 구분하였고, 주된 거주지역은 ‘광
주’, ‘전남’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학생’, ‘주부’, 
‘사무직’, ‘전문직’, ‘기타’로 구분하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통이다.’, 
‘건강에 관심이 없다.’로 구분하였다.

 
2) 커피전문점 이용 현황
커피전문점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자료(Park 2010; Kim & Lee 2021)를 참고
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커피전문
점, 커피전문점 이용 시 고려하는 점, 커피전문점
에서 주로 구매하는 커피ㆍ음료 종류, 커피전문점 
이용 시 사이드메뉴 구매 빈도와 종류로 총 6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는 ‘매일’, 
‘주 3-6회’, ‘주 1-2회’, ‘월 3회’, ‘월 2회 이하’로 
구성하였고, 커피전문점 이용 횟수 월 3회는 표본
이 적기 때문에 월 1-2회와 통합하여 월 3회 이하
로 구분하였다. 주로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개인 커피전문점’. ‘기타’로 구분하였다. 
커피전문점 이용 시 고려하는 점은 ‘거리(위치)’, 
‘가격’, ‘맛’, ‘매장 분위기’, ‘서비스’, ‘기타’로 구

분하였고, 다중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커피전
문점에서 주로 구매하는 커피ㆍ음료 종류는 ‘아메
리카노ㆍ에스프레소’, ‘카페라떼ㆍ카푸치노’, ‘바
닐라라떼ㆍ카페모카 등과 같은 단 커피류’, ‘고구
마라떼ㆍ녹차라떼 등과 같은 커피가 들어가지 않
은 라떼류’. ‘스무디ㆍ에이드ㆍ과일주스류’, ‘레몬
차ㆍ자몽차 등과 같은 청이 들어가는 차류’, ‘페퍼
민트차ㆍ캐모마일차 등과 같은 차류’, ‘기타’로 구
분하였고, 커피전문점 이용 시 사이드메뉴 구매 빈
도는 ‘전혀 구입하지 않는다.’, ‘가끔 구입한다.’, 
‘자주 구입한다.’, ‘항상 구입한다.’로 구분하였다. 
주로 구매하는 사이드메뉴는 ‘케이크’, ‘쿠키’, ‘샌
드위치’, ‘빵’, ‘와플’, ‘기타’로 구분하였다.

3)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 실태
조사 대상자의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자료(Choi et 
al. 2002)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ㆍ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필요성, 신뢰도, 만족도
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화하였고,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
는 ‘확인하지 않는다’를 1점, ‘항상 확인한다’를 4
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영양성분 표시 이해도는 
‘O’, ‘X’, ‘모르겠다,’로 구성하여, 올바른 답에는 
‘정답’, 모르거나 틀린 답은 ‘오답’으로 구분하여 
정답률을 산출하였다.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
시 인지도, 필요성, 신뢰도, 만족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화하였
고,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는 ‘확
인하지 않는다’를 1점, ‘항상 확인한다’를 4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에서 ‘가
끔’, ‘자주’, ‘항상’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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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커피전문점 이용할 시 영양성분 표시 확인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체중조절을 위해서’, ‘영
양성분이 궁금해서’, ‘다른 음료와 비교하기 위해
서’, ‘습관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서’, ‘기
타’로 구분하였고, 영양성분 표시 확인하는 내용은 
‘칼로리’,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카페인’으로 구분하여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
였으며, 커피전문점 이용 시 영양성분이 커피ㆍ음
료 선택 및 구매에 대한 영향도는 ‘전혀 아니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화하여 측정하
였다.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에서 ‘확
인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피전문점 이용 시 영양성분 표시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구매해서’, ‘관심이 없어서’,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내용을 믿지 않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서’, ‘주로 방문하는 커피전문점에 영양성분 표시
가 제공되지 않아서’, ‘기타’로 구분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6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커피전문점 이용 현
황,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와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신뢰도 및 만족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
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인지도ㆍ필요성ㆍ신뢰도ㆍ

만족도ㆍ확인 정도와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에 대한 인지도ㆍ필요성ㆍ신뢰도ㆍ만족도ㆍ확인 정
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
다. 성별과 건강관심도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인지
도ㆍ필요성ㆍ신뢰도ㆍ만족도 및 영양성분 표시 확
인 정도,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ㆍ필요
성ㆍ신뢰도ㆍ만족도 및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 
영양성분 표시 이해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
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ㆍ필요성ㆍ신뢰
도ㆍ만족도와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ㆍ
필요성ㆍ신뢰도ㆍ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ㆍ필요성ㆍ신뢰도ㆍ만족도 
및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ㆍ필요성ㆍ
신뢰도ㆍ만족도와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 간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커피전문
점 이용 횟수 및 주이용 커피전문점에 따라 영양
성분 표시 확인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
우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p<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
였다. 

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응답자 총 260명 중 성별의 경
우 남자 107명(41.2%), 여자 153명(58.8%)으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은 만 19-29세 123명
(47.3%), 만 30-39세 79명(30.4%), 만 40-49세 
58명(22.3%)으로 만 19-29세가 가장 많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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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세가 가장 적었다. 거주 지역은 광주 179명
(68.8%), 전남 81명(31.2%)으로 광주 지역이 많았
고, 직업은 학생 57명(21.9%), 주부 28명(10.8%), 
사무직 62명(23.8%), 전문직 76명(29.2%), 기타 
37명(14.2%)으로 전문직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관
심도는 관심 있음이 143명(55.0%), 보통이하가 
117명(45.0%)으로 관심 있음이 보통이하보다 더 
높았다.

2. 커피전문점 이용 현황
본 연구대상자의 커피전문점 이용 현황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커피전문점 이용 횟수는 월 2회 
이하 30명(11.5%), 월 3회 27명(10.4%), 주 1-2
회 83명(31.9%), 주 3-6회 73명(28.1%), 매일 
47명(18.1%)으로 나타나, 주 1-2회가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주 3-6회로 나타났다. 주 이용 커피
전문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62명(23.8%), 저가형 
프랜차이즈 158명(60.8%), 개인 커피전문점 34명
(13.1%), 기타 6명(2.3%)으로 나타나, 저가형 프
랜차이즈 이용이 가장 높았다. 커피전문점 이용 시 

고려 사항은 다중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거리ㆍ위
치 155명(59.6%), 가격 128명(49.2%), 맛 151명
(58.1%), 매장 분위기 43명(16.5%), 서비스 21명
(8.1%)으로 나타나, 거리ㆍ위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맛, 가격, 매장 분위기, 서비스 순이었다.

주로 구매하는 커피ㆍ음료 종류는 아메리카노
ㆍ에스프레소 164명(63.1%), 카페라떼ㆍ카푸치노 
13명(5.0%), 단 커피류 25명(9.6%), 커피 없는 라
떼류 9명(3.5%), 스무디ㆍ에이드ㆍ과일주스류 31
명(11.9%), 청이 포함된 차류 9명(3.5%), 페퍼민

Variables Categories n(%)

Age

19-29 123( 47.3)

30-39 79( 30.4)

40-49 58( 22.3)

Sex
Male 107( 41.2)

Female 153( 58.8)

Area
Gwangju 179( 68.8)

Jeonnam 81( 31.2)

Job

Student 57( 21.9)

Housewife 28( 10.8)

Office 62( 23.8)

Profession 76( 29.2)

Others 37( 14.2)

Interest level in health
Interested 143( 55.0)

Less interested 117( 45.0)

Total 260(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Frequency 
of visits

≤ 2 times a month 30( 11.5)

3 times a month 27( 10.4)

1-2 times a week 83( 31.9)

3-6 times a week 73( 28.1)

Everyday 47( 18.1)

A coffee 
shop that is 
mainly used

A large franchise 62( 23.8)

A low-cost franchise 158( 60.8)

A private coffee shop 34( 13.1)

Others 6(  2.3)

Points 
considered 
when 
visiting1)

DistanceㆍLocation 155( 59.6)

Price 128( 49.2)

Taste 151( 58.1)

Atmosphere of the store 43( 16.5)

Service 21(  8.1)

Mainly 
purchased 
coffee and 
beverage 
types

AmericanoㆍEspresso 164( 63.1)

Cafe latteㆍCappuccino 13(  5.0)

Coffee with syrup or sauce 25(  9.6)

Non coffee latte 9(  3.5)

SmoothieㆍAdeㆍFruit juice 31( 11.9)

Fruit tea 9(  3.5)

Tea 9(  3.5)

Purchased 
from the 
side menu

Never 61( 23.5)

Sometimes 182( 70.0)

Often 14(  5.4)

Always 3(  1.2)

Total 260(100.0)
1)multiple responses

Table 2. Usage status of coffee shop



광주ㆍ전남지역 커피전문점 소비자의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실태조사  611

트ㆍ캐모마일 등 차류 9명(3.5%)으로 나타나, 아
메리카노ㆍ에스프레소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무디ㆍ에이드ㆍ과일주스류 순이었다. 사이드메
뉴는 전혀 구입 안함 61명(23.5%), 가끔 구입 
182명(70.0%), 자주 구입 14명(5.4%), 항상 구입 
3명(1.2%)으로 나타났고, 주로 구입하는 사이드메
뉴는 케이크 92명(46.2%), 쿠키 22명(11.1%), 샌
드위치 29명(14.6%), 빵 45명(22.6%), 와플 11명
(5.5%)으로 나타나, 케이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빵, 샌드위치, 쿠키, 와플 순이었다. 

3.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인지도ㆍ필요성ㆍ신뢰도
ㆍ만족도 및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식품과 커피전문점에서
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신뢰도, 
만족도와 영양성분 표시 확인의 비교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필
요도, 신뢰도, 만족도 모두 커피전문점에 비해 일
반 식품에서 유의하게(p<0.001) 높았고,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 또한 커피전문점에 비해 일반 식
품에서 유의하게(p<0.001) 높았다. 

4. 커피전문점 이용 횟수ㆍ주 이용 커피전문점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

커피전문점 이용 횟수 및 주 이용 커피전문점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커피전문점 방문 빈도에 따른 영양표
시 확인정도를 분석한 결과 월 3회 이하인 경우 보

Variables
General food

Score
Coffee shops

Score
t

(p)
Awareness, necessity, credibility, satisfaction of 
nutrition labeling2)

Awareness 3.23 ± 1.151) 2.59 ± 1.12
7.31***

(0.000)

Necessity 3.98 ± 0.88 3.72 ± 0.91
4.99***

(0.000)

Credibility 3.63 ± 0.84 3.47 ± 0.80
3.69***

(0.000)

Satisfaction 3.48 ± 0.79 3.18 ± 0.86
5.89***

(0.000)
Checking of nutrition labeling3)

Checking 2.13 ± 0.83 1.83 ± 0.78
6.16***

(0.000)
1)Mean ± SD
2)5-point scale was from 1(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3)4-point scale was from 1(not checked) to 4 (check 
daily)
***p<0.001

Table 3. Comparison of awareness, necessity, 
credibility, satisfaction, and checking 
of nutrition labeling of general food 
and coffee shops

Variables Categories n Score
F

(p)

Frequency of visits

< 3 times a month 57 1.63 ± 0.641)a

4.17**

(0.007)
1-2 times a week 83 1.81 ± 0.77ab

3-6 times a week 73 2.08 ± 0.85b

Everyday 47 1.74 ± 0.74ab

A coffee shop that is 
mainly used 

A large franchise 62 2.00 ± 0.81
2.00

(0.137)
A low-cost franchise 158 1.80 ± 0.75
A private coffee shop and others 40 1.73 ± 0.82

1)Mean ± SD, **p<0.01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by Scheffé test.

Table 4. Differences in nutrition labeling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main coffee shop and 
frequency of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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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주일에 3-6회 방문하는 사람들의 영양표시 
확인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주로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에 따른 영양표
시 이용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다. 

5. 영양성분 표시 이해도
본 연구 대상자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이해도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음료의 1회 제공
량의 열량에 대한 정답률은 72.7%였고, 1일 권장량 
대비 당류 함량의 비율에 대한 정답률은 55.4%였
으며, 고카페인 음료 여부에 대한 정답률은 80.8%
였다. 세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 수는 2.09 ± 
0.95/3 개로 나타나, 세 문항 중 두 문항 이상은 
평균적으로 맞힌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균 정답률
은 69.6% ± 31.7로 약 70%의 정답률을 보였다. 

6.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표시 확인 실태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표시를 가끔이라도 확인

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표시 
확인 이유,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표시 확인 내용, 
커피전문점 영양성분의 커피ㆍ음료 구매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
지 않는 표본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미

확인 이유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커피전
문점 영양성분 확인 이유 건강을 위해서 39명
(23.2%), 체중조절을 위해서 40명(23.8%), 영양
성분이 궁금해서 64명(38.1%), 다른 음료와 비교
하기 위해서 14명(8.3%), 습관적으로 영양성분 표
시를 확인해서 11명(6.5%)으로 나타나, 영양성분
이 궁금해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중조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커
피전문점 영양성분 확인 내용은 다중 응답으로 측
정한 결과, 칼로리 110명(65.5%), 당류 118명
(70.2%), 단백질 23명(13.7%), 포화지방 30명
(17.9%), 나트륨 17명(10.1%), 카페인 72명
(42.9%)으로 나타나, 당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칼로리, 카페인, 포화지방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커피전문점 영양성분의 커피ㆍ음료 구매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평균 3.09/5점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영양성분 미확인 이유는 습관적으로 
구매해서 14명(15.2%), 관심이 없어서 33명
(35.9%),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서 24명(26.1%), 
이해하기 어려워서 3명(3.3%), 내용을 믿지 않아
서 1명(1.1%),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11명
(12.0%), 영양성분 표시가 제공되지 않아서 6명
(6.5%)으로 나타나,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고, 

Variables Categories
n(%)

or M ± SD

One serving of the above drinks is 100 Kcal.
Correct 189(72.7)1)

Wrong answer 71(27.3)

The sugar content of the above drink is 30% of the recommended daily 
amount

Correct 144(55.4)

Wrong answer 116(44.6)

The stomach drink is a high caffeine drink, and children, pregnant women, 
and caffeine-sensitive people should be careful about their intake.

Correct 210(80.8)

Wrong answer 50(19.2)

Number of correct answers 2.09 ± 0.952)

Averag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69.6% ± 31.7
1)n(%)
2)Mean ± SD

Table 5. Understanding degree of nutrition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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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구
매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이용 실

태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커피전문
점을 이용한 광주ㆍ전남지역 만 19세-49세 소비
자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
시 확대 및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
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커피전문점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커피전문점 방문 빈도는 주 1-2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3-6회, 매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시민 대상으로 분석한 Kim & Lee(2021)의 
연구에서 커피전문점 이용 횟수는 주 1-2회가 가
장 많았다는 결과와 서울ㆍ경기지역 대학생을 중
심으로 분석한 Kim(2016)의 연구에서 평균 주 

Variables
n(%) 

or Mean ± SD

Reasons for checking the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 of coffee shops (n=168)

Health improvement 39(23.2)

Weight control 40(23.8)

Curious about nutrients 64(38.1)

To compare with other drinks 14( 8.3)

Habitual checking 11( 6.5)

Check the nutrition labeling of coffee shop (n=168, double checking)

Calories 110(65.5)

Carbohydrate 118(70.2)

Protein 23(13.7)

Fat 30(17.9)

Sodium 17(10.1)

Caffeine 72(42.9)

The effect of nutritional ingredients in coffee shops on the purchase of coffee and beverages (n=168)

No impact at all 8( 4.8)

No impact 43(25.6)

Normal 59(35.1)

Impact 42(25.0)

Very impact 16( 9.5)

Score1) 3.09 ± 1.04

Reason for not checking the nutrition labeling of coffee shops (n=92)

Habitual purchase 14(15.2)

Lack of interest 33(35.9)

Go unnoticed 24(26.1)

Hard to understand 3( 3.3)

Distrust of content 1( 1.1)

Don’t think it’s important 11(12.0)

Don’t show the nutritional content 6( 6.5)
1)5-point scale was from 1(no impact at all) to 5 (very impact)

Table 6. Status of checking the nutrition labeling of coffee 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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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커피전문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로 구매하는 커피 음료 
종류는 아메리카노ㆍ에스프레소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무디ㆍ에이드ㆍ과일주스류, 단 커피류 
순으로 높았다. 이는 선행 연구(Park 2010; Kim 
& Lee 2021) 결과에서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구
매하는 커피 음료 종류는 아메리카노ㆍ에스프레소
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커피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특정 유형의 
암, 2형 당뇨병 및 비만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풍부한 음료이다(Carneiro et al. 2021; Corbi- 
Cobo-Losey et al. 2023; Safe et al. 2023). 
Liu et al.(2022)의 연구에서 무가당 커피나 소량
의 설탕(컵당 약 4 g 이하)으로 단맛을 낸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
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Siqueira et al. 
(2021)의 성인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종단 연구
(ELSA-브라질)는 커피를 포함한 당분이 함유된 음
료의 과도한 섭취가 브라질인의 건강에 부정적이
며,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2형 당뇨병 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로 볼 때 소비자의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무가당 
커피의 선택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인지
도, 필요성, 신뢰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필요성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신뢰
도, 만족도는 평균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
나, 인지도는 평균 보통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부산지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영양
표시 관련 연구(Lee 2018) 결과에서 식품 영양표
시에 대한 요구도가 전체 평균 3.75점으로 높게 
나온 결과와 일반 소비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 연구(Jung & 

Kim 2016) 결과에서 식품표시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
와 유사하였다.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높은 필요
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는 현재 커피전문점의 영
양성분 표시는 자율 표시제로 선행 연구(Korea 
Consumer Agency 2021) 결과 약 75.9%의 커
피전문점에서 영양성분 표시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 중 35%는 홈페이지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제공
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검색하기 전까지는 영양
성분 표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외식 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장애요인에 대해 분석한 
Chung et al.(2015)의 연구에서 외식 영양표시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글씨가 작기 때문에 보
기 어려워서’, ‘영양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
려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영양
표시의 문제점으로 소비자의 영양표시에 대한 낮
은 인지도는 영양표시의 활용도를 낮춘다고 보고
하였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4). 이에 커피전문점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영
양성분 표시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
시 게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필요성, 
신뢰도 및 만족도를 일반 식품 영양성분 표시 인
지도, 필요성, 신뢰도 및 만족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부분에서 커피전문점이 낮은 수치를 보였
으며, 확인 정도 또한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는 평균 1.83/4점이고, 일반 식품의 영
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는 평균 2.13/4점으로 일반 
식품보다 커피전문점에서의 영양성분 표시 확인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일반 식품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가 식품에 바로 적혀있어 접근성이 
좋은 반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가 따로 제공되어 직접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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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의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이
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커피
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커피전문점 이용 횟수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확
인 정도를 비교한 결과 월 3회 이하로 적게 이용하
는 경우보다 주 3-6회 자주 이용하는 경우 영양성
분 표시 확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커피전문점을 
자주 이용할수록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를 비교한 결과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확한 영양성분 
표시 제공이 어려운 개인 커피전문점과 비교적 정
확한 영양성분 표시를 제공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차이가 없는 이유는 소비자의 영양
성분 표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
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영양성분이 궁금해서
(38.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중조절을 위
해서(23.8%), 건강을 위해서(23.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ang & 
Hong(2016)의 경우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영양소 함량 확인, 체중 관리, 건강관리 순으로 나
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확인 내용으로는 당류(70.2%), 칼로리(65.5%), 카
페인(42.9%) 순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및 외식 영
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Kwon 
et al.(2010)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을 
구매할 시 확인하는 영양성분 항목은 지방, 열량, 
나트륨이었으며, 대학생의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유용성 자각 비교를 연구한 Lee et al. 
(2010)의 연구에서 영양표시 중 중요시하는 항목

은 열량과 지방 순으로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
과를 보였다. 이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의 영양성분 중 당류와 카페인이 다
른 영양성분에 비해 함량이 높고, 현재 당류의 과
다 섭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진행하는 당류 저감화 정책을 통해 소비
자의 당류 섭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확인한 후 영양성분 내용이 커피ㆍ음료 구매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결과는 전혀 아니다 4.8%, 
아니다 25.6%로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을 확인하
는 사람 중 30.4%는 커피ㆍ음료를 구매하는 데 영
양성분 내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
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이용과 주관적, 객
관적 비만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Lee & Lee 
(2016)의 연구 결과 영양성분 표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전체 48.52%는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있
었으며, Lee et al.(2010)의 연구 결과에서 영양
표시가 자신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낮다고 인식하여 자신의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원
주 지역 대학생의 영양 지식에 따른 가공식품 관
련 식행동과 식품표시 인식을 연구한 Won et al. 
(2011)의 연구 결과 가공식품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은 맛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성인 여성에서 
영양표시 사용과 식행동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Lee & Kim(2008)의 연구 결과 식품구매 시 중요
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맛과 가격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식품구매 시 영양보
다 맛과 가격을 더 고려하여 구매하는 경향을 보
이며, 실생활에서 영양성분 표시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35.9%)가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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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구매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많았다. 많
은 선행 연구 결과(Kim et al. 2012; Jung & 
Kim 2016; Kim & Lee 2021)에서 영양성분 표
시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 관심이 없고, 무의식적으
로 구매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Kim & Lee(2021)은 영
양표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영양성분 표시 이해도 문항은 영양
성분 표시를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 영양성
분 표시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 커피전
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의 특징을 고려한 고
카페인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해도를 조사
한 결과 평균 정답 수는 2.09/3개, 평균 정답률은 
70%이다. 성별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이해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건강관심도와 주로 마시
는 음료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1일 권장량 대비 당류 함량의 
비율에 대한 정답률이 55.4%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음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함량에 대해서
는 이해하고 있지만, 1일 권장량 대비 영양성분 함
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선행 연구(Kim & Lee 2010; Kim et al. 
2012) 결과에서 개인의 영양 지식이 높을수록 영
양정보 표시를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Kim & 
Lee(2009)은 소비자의 영양 지식이 충분하지 못
하면 영양성분 표시는 악용될 수 있어 영양표시제
도의 시행과 적절한 영양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양성분 표시를 읽고 자신에 
맞는 활용법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현재 프랜차이즈 식음료 업계에서는 당류 저감
화를 위해 대체당 사용, 당류 저감화 레시피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Lee et al. 2021), 디카
페인 원두 및 당도 조절 등 고객들이 다양한 선택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
한 영양성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영양성분 표
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Song(2019)의 연구 결과에서 영양성분 표시를 상
세하게 제시하였을 때 소비자의 제품 태도, 기업이
미지, 표시 만족, 섭취 의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표시 확인 용이성, 이
해 용이성, 표시 만족이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 업계는 영양성
분 표시 개선과 더불어 영양성분 표시가 제공되어
도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제대로 이
용하지 못한다면 영양성분 표시는 의미가 없기에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홍보 및 영양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은 QR코드를 이용한 방법이다. 다양한 
메뉴가 있는 커피전문점은 영양성분 표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메뉴판에 영양성분 표시
를 볼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함
으로써 소비자는 이를 통해 빠르고 쉽게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전
문점은 다양한 연령대가 소비하는 곳이나 대체로 
젊은층에서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광주ㆍ전남지역 커피전문점 소비자 중 
만 19-49세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추후 연구에
서는 전체 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광범
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로 마시는 커
피ㆍ음료만 매번 구매하여 항상 영양성분 표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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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불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확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비교군인 일반 
식품 영양성분 표시 부분에서 일반 식품의 범위가 
같은 음료군이 아닌 전체 일반 식품으로 조사를 
하였기에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소비자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
한 인지도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최근 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
과는 향후 커피전문점 업계의 영양성분 표시 개선 
및 영양성분 표시 교육과 활용 방법 모색에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ㆍ전남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커

피전문점 소비자의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만 19세-49세 성인 2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 
커피전문점 이용 실태,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커피전문
점 방문 빈도는 주 1-2회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주 3-6회였다. 주로 구매하는 커피ㆍ음료는 
아메리카노ㆍ에스프레소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스무디ㆍ에이드ㆍ과일주스류, 단 커피류 순이
었다.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필요성, 신뢰
도, 만족도는 보통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나, 인지
도는 보통 이하를 나타냈다. 커피전문점의 영양성
분 표시 확인 빈도는 일반 식품의 확인빈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커피전문점의 영양성
분 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궁금해서’가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체중조절’, ‘건강’ 순이었다. 확인
하는 영양성분 내용은 ‘당류’, ‘칼로리’, ‘카페인’ 
순으로 높았다.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

어서’,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구
매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성분 표시내용
의 평균 정답률은 70%이었으며, 1일 권장량 대비 
당류 함량의 비율에 대한 정답률이 5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광주ㆍ전남지역 커피전문점 소비
자의 영양성분 표시 인지도와 확인 빈도, 활용도는 
일반 식품에 비해 낮았다. 이는 소비자의 커피전문
점 영양성분 표시의 관심 부족과 인지 부족 때문
이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
한 홍보와 영양교육을 통하여 커피전문점 음료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고, 소
비자의 건강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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